
 

 

 
 

 
 

“반복·비움·저항의 결과물…그게 단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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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1970 년대 군정이 들어서자 (예술계가) 꽁꽁 얼어붙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됐죠.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자 뜻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여기에 저항의 

뜻을 담았어요. 민중미술 진영에선 단색화가들을 비판하곤 하지만 단색화는 

저항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이우환 화백) 

 

거장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다. 한국 현대미술의 한 축을 이루는 ‘단색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였다. 

 

지난 1 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는 이우환(78) 화백을 비롯해 한국 단색화의 

1 세대 거장인 박서보(83), 하종현(79) 화백이 전례 없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음달 

19 일까지 이어지는 기획전시인 ‘단색화의 예술’ 간담회에는 이들 외에 윤진섭·정준모 

평론가, 알렉산드라 먼로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큐레이터, 샘 바르뒬·틸 펠라스 



 

 

독립큐레이터, 정도련 홍콩 M+뮤지엄 수석큐레이터 등이 참여했다. 단색화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수십여명의 해외 취재진도 눈에 띄었다. 

 

박서보 화백은 “(단색화는) ‘저것도 그림이냐’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멸시를 당했다”면서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수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비워내야만 가능한 작업”이라고 

소회했다. 하종현 화백도 “단색화는 이제 한국의 독창적인 미술 사조로 대접받는다”고 

강조했다. 

 

“수도승처럼 끊임없이 반복한 결과물”이라고 거장들이 입을 모은 단색화는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핵심 사조로 자리 잡고 있다. 1970 년대 시작돼 한 세대가 지났지만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지면서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의 작업을 이어 간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유사성 때문에 한때 서구 모노크롬 회화의 아류로 치부됐으나 최근 이 

같은 오해에서 많이 벗어났다. 

 

2011 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이우환의 대규모 회고전을 기획했던 먼로 큐레이터는 

“서구는 서구식으로만 단색화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1970 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단색화들은 모노크롬이나 회화 자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독특한 

문화적, 시대적 특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서구 ‘모노크롬화’와 달리 중간 색조의 배경, 반복적인 무늬, 표면 위의 찢긴 흔적들이 

의도적으로 기존 해석 방식을 피해 갔다는 설명이다. 전시기획자인 윤진섭 평론가는 

“한국 단색화는 정신성, 촉각성, 행위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면서 “박서보의 선묘, 

이우환의 선과 점의 행렬, 정상화의 뜯어내기와 메우기, 정창섭의 한지 겹치기, 하종현의 

물감 밀어내기, 김기린의 물감 뿌리기 등에는 모두 수십회의 반복이 공통적으로 녹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정상화(82), 김기린(78)도 참여했으며 작고 작가인 정창섭, 윤형근까지 

모두 7 인의 작품 100 여점이 나왔다. 곤궁했던 시절 화가들의 절박한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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